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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신두리 갯벌 퇴적물의 유기물 기원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갯벌의 3지점(Stn. A, B, C)에서 입도, 
유기물 함량, C/N비 및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퇴적물의 공간적 변화에서 유기물은 퇴적물 미
립자 함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래 갯벌인 지점 A에서는 해양 미립자 유기물(해양 POM)과 어류 양
식장 미립자 유기물(어류 양식장 POM)에서 비롯된 유기물의 퇴적 특성을 보였고, 펄 갯벌인 지점 C에서는 육상식물(TP)
과 저서미세조류(BMA)의 유기물 퇴적 특성을 보였다. 한편 혼합갯벌인 지점 B에서는 지점 A와 지점 C 중간적인 해양 
POM과 저서미세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퇴적물 내 유기물의 양과 기원은 공간적 변화에 의존하며 그 요인은 
조사지점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점 C의 퇴적물은 육상유기물과 펄 미립자(< 63 ㎛)로 높은 TOC 농도
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립자 함량과 유기물질이 지점 C의 퇴적환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표층퇴적물, 유기물, 기원, 안정동위원소, 갯벌, 블루카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origin of organic matter on sediment at Sindu-ri tidal flat. Grain size, 
organic matter, C/N ratio and the 13C and δ15N ratio were measured at three stations (Stn. A, B, C) of the tidal 
flat. As a result, the spatial variation in sediment properties showed that organic matter was related positively to the 
sediment mud content. Organic matters originating from marine particulate organic matter (marine POM) and fish farm 
particulate organic matter (fish farm POM) showed sedimentation of organic matters at Stn. A, sandy tidal flat, though 
terrestial plant (TP) and benthic microalgae (BMA) did at Stn.C, muddy tidal flat. Meanwhile, Stn. B, the intermediate 
property of Stn. A and C, was affected by marine POM and BMA.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the amount and 
origin of organic matters in the sediments depended on spatial variation, and the factors were different from the stations. 
Particularly, at the Stn. C, the sediment showed high concentration of TOC in terrestrial organic matter and smaller 
size particles (< 63 ㎛). These facts suggest the many small size particles and organic matter will affect the sediment 
environmental condition in the Stn. C.

Key words : Surface sediment, Organic matter, Origin, Stable isotope, Tidal flat, Blue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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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갯벌(tidal flat)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점이지역으로 주기

적으로 발생하는 조석과 파랑 등의 작용을 받는 특이한 환경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갯벌은 어류, 패류 등의 생물의 서식

처 및 풍부한 생물자원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러한 이유로, 갯벌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갯벌의 물리･화학적 환경과 생물이 상호적으로 작용해, 갯벌 

생태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퇴적 유기물량의 시간적･공간적 변

화는, 저서 생태계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Hyland et 

al., 2005). 하지만 과도한 유기물의 부하는 산소결핍 및 독성물질 

생성(암모니아와 황화수소)등을 유발해 저서 생물 개체 및 수를 

감소시킨다(Diaz et al., 1995; Gray et al., 2002). 한편 퇴적 유기

물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이해는 저서 생태계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갯벌에 

있어 퇴적 유기물에 대한 기원조사에 대한 연구(Liu et al., 2006; 

Shin et al., 2012)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기물의 기원, 

양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의문점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퇴적물 내 유기물의 기원조사 방법으로 C/N비

(Nathalie et al., 2007; Yu et al., 2010)와 더불어 유기물 구성원

소인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 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Shin et 

al., 2012; Woo et al., 2014).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비는 다양

한 생물지구화학적 과정에 의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퇴적 유기물의 기원과 그 생성경로 해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하구 및 연안에 있어 유기물 기원이나 수송 과정 및 

먹이연쇄에 대한 많은 연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Mishima et 

al., 1999; Michener et al., 2007). 그러나 대부분의 연안 및 

하구역에서의 연구들은 육상(하천)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넓은 

공간적(계절적) 특성에 따른 퇴적물의 입도, 유기물 양 및 기원 

특성에 대한 연구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Yu et al., 

2010; Woo et al., 2014; Kim et al., 2018). 하지만 일부 연구에

서는 좁은 공간구역에서도 물리･환경적 차이에 의한 퇴적 유기

물의 양과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Shin et al., 2012)가 보고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미미하다. 

본 연구 대상인 충청남도 신두리 갯벌은 주변에 하천이나 강

이 없어 육상 유기물의 유입이 불명확한 갯벌로 조사지점 내 

모래갯벌, 혼성 갯벌, 펄 갯벌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퇴적 유

기물의 유래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태와 성질이 

다른 저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 원인과 기원 해석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연안

에 위치한 신두리 갯벌 퇴적물을 대상으로 퇴적유기물의 기원 

특성에 대해서 조사함과 동시에 조사 지점 간에 유기물 기원 

차이에 따른 퇴적환경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 지역

본 연구 지역인 신두리 갯벌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

리와 의항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가 좁은 만의 형태

를 보이고 있고 입구의 폭이 약 2 km이고 길이가 5 km 정도

이며, 만 내부 끝 쪽에 방조제가 건설되어 현재 지속적으로 유

입되는 하천이 없다. 그리고 만 안쪽으로 방조제가 있고 그 뒤

쪽(내측)으로는 양식장이 자리잡고 있다. 만 중앙부를 가로질

러 발달하는 최대수심 약 3∼5 m로 만 안쪽까지 연결되며 만 

내부에서 크게 두 갈래로 분기된다.

2.2 퇴적물 조사 방법 및 분석

본 연구조사 지점인 Stn. A (36 4̊9 4́1˝N, 126 1̊0 4́5˝

E), Stn. B (36˚48´52˝N, 126˚10´46˝E), Stn. C (36˚

49´17˝N, 126˚11´01˝E)을 2017년 9월에 간조시 도보

로 조사지점까지 이동 후, 갯벌 표층 퇴적물을 플라스틱 주걱

으로 채취하였다(Fig. 1). 퇴적물 채취시 공간적 불균일성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조사 지점에 대해 주변 3회 이상

의 샘플링을 실시하여 혼합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퇴적 유기

물의 잠재적 기원으로는 갯벌 주변 해양 입자성 유기물

(marine POM: marine particulate organic matter)과 양식장 

입자성 유기물(fish farm POM: fish farm particulate organic 

matter), 육상식물(TP: terrestrial plant)인 갈대(phragmites 
australis), 저서미세조류(BMA: benthic microalgae)를 잠재적 

유입 유기물로 선정하였다. 단 본 연구에 인용된 BMA의 δ13C, 

δ15N값은 참고문헌을 인용하였다(Shin et al., 2010). 그리고 

탄소･질소 동위원소 분석 시료 중 부유성 입자물질은 담수 및 

해수 표층수를 2L씩 채수한 후 GF/F 여과지(직경 47 mm, 공

극 0.7 ㎛)로 여과 후, 탄산염(CaCO3)을 제거하기 위해 염산

(10 % HCl)을 이용하였고 증류수로 세척한 후, 동결 건조하

여 데시케이터에 보관 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물과 퇴적물 

시료는 얼음박스를 이용해 실험실에 복귀 후, 안정동위원소 분

석을 위해 동결 건조를 행했다. 특히, 탄소ㆍ질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측정을 위해, 퇴적물은 HCl으로 전처리를 통해 무기탄소

를 제거하였다.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 비 (δ13C, δ15N) 측

정에는 안정동위원소 질량 분석장치(EA-IRMS: elemental 

analyzer-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GV instruments, 

isoprime Grade) 를 이용해 측정했다.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δ13C, δ15N) 비의 값은 다음 식 

(1)으로 결정하였다.

δ13C, δ15N(‰) = {(R시료/R표준시료)-1} × 103 (1)

여기서, R시료는 분석시료의 13C/12C 및 15N/14N비를, R표준시료

는 국제 표준물질 중의 13C/12C 와 15N/14N 비를 의미한다. 국제 

표준물질 중 탄소(C)의 경우 PDB (Pee Dee Belmnite), 질소(N)의 

경우 Air(N2)의 국제 표준기준을 따랐다. 실제 분석에서는 국제 

표준물질에 대해 알려진 비를 가지는 IAEA CH-6(sucrose, δ
13C = -10.4±0.2 ‰)과 IAEA-N1 (ammonium sulfate, δ15N 

= 0.4±0.2  ‰)을 표준물질로 이용하였고, δ13C와 δ15의 정밀도

와 재현성은 각각 ±0.2 ‰로 나타났다. 시료채취 지점 퇴적물에 

퇴적하는 잠재적 유입 유기물의 기여율을 산정하기 위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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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를 갖고 IsoSource model을 이용하여 

기여율을 산정하였다(Donald et al., 2002). 

또한, 퇴적물 입도분석은 Ingram (1971)의 표준입도 분석 

방법에 따라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4Φ(63 ㎛)의 표준체를 이

용한 습식체질을 통해 조립질 입자와 세립질 입자로 분리하였

다. 조립질 입자는 110℃에서 24시간 건조 시킨 후 진탕기를 

이용한 건식체질을 통해 무게를 구하였다. 그리고 세립질 입자

는 침전속도를 고려한 피펫팅법으로 분석하여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분석 후 측정된 자료는 Folk and Ward (1957)의 방

법으로 계산하였으며, 퇴적상의 분류는 Folk (1986)의 방법을 

따랐다. 퇴적물의 총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 농

도와 총질소(TN: total nitrogen)는 퇴적물을 동결 건조시킨 

후 미세하게 연마하여 염산을 첨가하고 50℃에서 24시간 건조

시켜 무게를 측정한 일정 소량의 시료를 주석박막으로 말아 

원소 분석기(CHN analyzer: Flash1112, Thermo electron, 

USA) 을 이용해 값을 얻었다. 퇴적물 내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chemical oxygen demand)은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

법으로 정량하였고, 강열감량(IL, Ignition Loss)은 퇴적물을 

110℃에서 항량으로 건조한 후 550℃에서 2시간 강열하여 측

정한 항량의 무게차이로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지인 신두리 갯벌 퇴적물 입도 조성에 대한 결과

들을 Fig. 2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조사정점에서의 

퇴적물 조성은 자갈(gravel)이 9.8% 범위로, Stn. B에서만 나

타났다. 모래(sand)는 5.3∼97.2%로 전 조사정점에 걸쳐 분포

하였고, 특히, Stn. A(97.2%)에서 모래 함량이 가장 높았다. 실

트(silt)와 점토(clay)는 각각 2.7∼76.0%, 0.4∼18.7%로 Stn. 

C (76.0%, 18.7%)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정점별 퇴적

물의 평균입도는 Stn. A(2.1Φ)는 모래(S), Stn. B(3.5Φ)는 역

니질사(gms), Stn. C(6.6Φ)는 실트(Z)로 나타났다. 퇴적물의 

분급은 Stn. A(0.64Φ, Moderately well sorted), Stn. B(3.06

Φ, very poorly storted), Stn. C(1.72Φ, poorly sorted)로 중

간양호분급에서 극불량분급 등 다양한 분급상태를 나타냈다. 

왜도는 Stn. A(-0.16), Stn. B(0.22), Stn. C(0.10)로 Stn. A는 

불량왜도(Coarse-skewed)를 보였고, Stn. B, C는 양호왜도

(fine-skewed) 상태를 보였다. 첨도는 입도의 분포곡선이 정규

분포에서 집중 또는 분산의 정도를 말하며 1이하면 분산된 형

태(platykurtic), 1이상이면 중앙으로 집중된 형태(leptokurtic)

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Stn. A(0.77)가 분산된 형태를 보

였고, Stn. B(1.04)와 Stn. C(1.04)에서 1 이상의 값을 나타내

므로 중앙으로 집중된 형태(leptokurtic)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Yoon (2011)에 의한 신두리 갯벌 퇴적상의 입도 분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조사지점에서 유기물 지

표인 강열감량(IL)와 COD는 각각 Stn. A (1.1 %, 1.4 mg/g), 

Stn. B (3.0 %, 8.3 mg/g), Stn. C (5.4 %, 16.2 mg/g)로 Stn. 

C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지만 TOC 농도는 각각 0.1 %, 

0.5 %, 0.6 %를 보여 Stn. C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Fig. 

3, Table 1). 위의 결과들로부터 Stn. A는 모래질 갯벌로 유기물

이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Stn. B와 Stn. C는 각각 혼성 갯벌

과 펄질 갯벌로 유기물이 Stn. A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Fig. 1. Map showing sampling sites in the sindu-ri tidal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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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ernary diagrams showing the sediment type of 
sediment in study area. 

Table 1. Sediment properties of the studied tidal flat stations.

Classification Stn. A Stn. B Stn. C

Sediment
Composition

Gravel (%) 0.0 9.8 0.0

Sand (%) 97.2 50.3 5.3

Silt (%) 2.4 33.2 76.0

Clay (%) 0.4 6.7 18.7

Sorting(φ) 0.64 3.06 1.72

Skewness -0.16 0.22 0.10

Kurtosis 0.77 1.04 1.04

IL (%) 1.1 3.0 5.4

COD (mg/g) 1.4 8.3 16.2

TOC (%) 0.10 0.50 0.60

C/N ratio 11.1 12.0 12.5

δ13C (‰) -23.87 -22.75 -22.77

δ15N (‰) 7.86 7.04 6.52

보였다. 일반적으로 (반)폐쇄성 환경을 지닌 곳에서의 퇴적물 특

성을 보면 만 입구보다 만 안쪽으로 갈수록 미립자 성분이 많이 

퇴적되면서 유기물량도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왜냐하면 만 

입구에서 만 안쪽으로 갈수록 유속이 감소되면서 만 안쪽에서 

유기물 등의 입자성 물질이 침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

다가 퇴적물 입도 특성을 보더라도 만 입구보다 만 안쪽에서 입

도가 보다 미립화 되는 특성을 볼 수 있다(Choi et al., 2007; 

Shin et al., 2012). 본 조사지역도 반 폐쇄성 환경을 가지고 있어 

Stn. A에서 Stn. C로 갈수록 입도 내 미립자(Silt-Clay) 함량과 

유기물량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Table 1). 

한편 퇴적물의 C/N비는 각 조사지점 Stn. A, Stn. B, Stn. C에서 

각각 11.1, 12.0, 12.5로 Stn. A에서 Stn. B, Stn. C로 갈수록 

높은 값들을 보였다(Fig. 3, Table 1). 퇴적물 내 기원을 추정

할 경우 많은 연구에서 C/N비를 이용하여 퇴적유기물의 기원을 

Fig. 3.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chemical parameters of sediment in study area.



신우석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Vol. 22, No. 2, 2020

63

해석하고 있다(Nathalie et al., 2007; Yu et al., 2010). 일반

적으로 유기물 중 C/N비가 12 이상이 되면 육상 기원 유기물

일 가능성이 높으며(Greaves and Schwartz, 1952), 식물플랑

크톤(6∼9) 값을 포함한 5∼12의 경우에는 해양 기원 유기물

을 의미한다(Holligan et al., 1984; Stein et al., 1991). 따라

서 조사 지점인 Stn. A, Stn. B, Stn. C에서 조사된 C/N비는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식물플랑크톤을 포함한 해양 기원 

유기물과 육상 기원 유기물이 퇴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4).

3.2 동위원소를 이용한 퇴적 유기물의 기원 해석

조사지점(Stn. A, Stn. B, Stn. C) 퇴적물 내 탄소 동위원소 

비는 각각 –23.87 ‰, –22.75 ‰, –22.77 ‰의 값을 보였다

(Table 1). 또한, 질소 동위원소 비는 Stn. A에서 7.86 ‰, Stn. 

B는 7.04 ‰, Stn. C는 6.52 ‰의 값을 보였다(Table 1). 이러한 

조사 지점 내 퇴적물의 탄소ㆍ질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결과는 

퇴적물 내 다양한 유기물들의 퇴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Fig 

.2). 일반적으로 하구역 갯벌 퇴적물에 있어서 잠재적인 유기물

로는 TP, marine POM, 하천 또는 강 기원 유기물 그리고 갯벌 

표층에서 자생하는 BMA를 잠재적 유입 유기물로 선정하고, 그 

기여율을 산정하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Shin et al., 

2012; Ye et al., 2013). 하지만 본 연구 조사지점 주변에는 뚜렷

한 하천 및 강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지점 퇴적물과 

TP(갈대), marine POM, fish farm POM 및 BMA 4개의 잠재적

인 유입 유기물로 선정하고 그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비를 Fig. 

5에 나타냈다. 조사지점 퇴적물들(Stn. A, B, C)은 marine POM

과 TP(갈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IsoSource 모델을 통해 신두리 갯벌 퇴적물에 있어 잠

재적 유기물들의 기여율을 구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냈다. Stn.A

인 경우 TP는 18.5 %, marine POM는 42.3 %, fish farm POM

는 25.1 %, BMA는 14.2 %를 나타냈고, Stn.B에서, TP은 24.7 %, 

marine POM는 33.3 %, fish farm POM는 15.8 %, BMA는 

26.3 %였다. 마지막으로, Stn.C에서 TP은 33.5 %, marine 

POM는 25.4 %, fish farm POM는 14.0 %, BMA는 27.2 %였

다. 이 결과로부터 Stn. A에서는 marine POM과 Fish farm 

POM의 기여율이 높았고, Stn. B에서는 marine POM과 TP가 

높은 기여율을 보였으며, Stn. C에서는 TP와 BMA의 기여율이 

높았다. 즉, 각 조사지점간에도 퇴적하는 유기물의 기여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Fig. 6). 

Fig. 5. δ13C and δ15N plot of sediment organic matters and 
their potential inflow sources. TP: Terrestrial plant, POM: 

particulate organic matter, BMA: benthic microalgae.*, Shin et 
al.(2010).  

Fig. 6. Contribution rate of each organic matter in the studied tidal 
flat. The plots and error bars(up, down) indicate mean value, 
up(maximum value) and down(minimum value), respectively. 

Fig. 4. Relations between C/N ratios and (a) δ13C and (b) δ15N for the organic matter in the surface sediments. Ranges of different 
plant origins are shown in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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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ediment properties 
indicators (r).

Silt-Clay IL COD TOC C/N δ13C δ15N

Silt-Clay 0.999 0.997 0.949 0.937 0.796 -0.971

IL 1.000 0.962 0.921 0.822 -0.981

COD 0.969 0.909 0.837 -0.986

TOC 0.779 0.946 -0.997

C/N 0.534 -0.827

δ13C -0.917

앞서 제시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Stn. A는 만 입구와 가까

운 곳에 위치해 있어 유속이 다른 조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미립자가 퇴적하기 어려운 퇴적환

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모래질의 퇴적층을 보이고 퇴적된 유

기물 또한 만 입구로부터 유입되는 해양 기원 유기물의 강한 

영향과 일부 양식장에서 유입되는 유기물들이 침강퇴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만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

는 Stn. C는 만 안쪽에 위치해 있어 유속이 정체되면서 입자

성 물질(유기물 포함)들이 많이 퇴적되고 있으며 만 입구로부

터 유입되는 marine POM 뿐만 아니라 만 안쪽과 주변에서 

유입 가능한 TP 및 갯벌 표층에서 자라고 있는 BMA 유래 유

기물이 높은 기여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지막으로 Stn. B에서는 Stn. A와 Stn. C의 중간적인 특성으로 

양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C/N

비가 높은 육상 기원 유기물은 C/N비가 낮은 해양 기원 유기

물보다 분해속도가 늦다(Enriquez et al., 1993). 즉, 물리적 환

경(해류 및 유속 등)과 화학적 환경(유기물간 분해속도 등)의 

차이는 퇴적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

구조사 지역처럼 만 안쪽으로 갈수록 육상 기원 유기물의 기

여가 높고 수리학적 영향(유속 등)이 감소한다면 유기물이 긴 

시간동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유기

물양의 증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갯벌에서

의 유기물의 증감 또는 퇴적 특성 등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블루카본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퇴적물 형성 매커니

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1년

∼수년)동안 다양한 이벤트에 의한 퇴적변동 현상 연구가 필

요하다.

4. 결 론

신두리 갯벌 퇴적물에 있어서 퇴적물 물리･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근접한 갯벌이면서 서로 다른 퇴적물 형성 요인에 대해 

유기물 기원을 중심으로 해석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만 입구쪽에 위치한 Stn. A의 퇴적물은 모래질이 우세한 

퇴적층을 보였고 TOC 함유량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만 

안쪽에 위치한 Stn. C에서는 미립자가 우세한 펄질 퇴적물과 함

께 TOC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Stn. B의 퇴적물은 

Stn. A와 Stn. C의 중간적인 혼성 갯벌의 특징을 보였다.

2) 또한, 퇴적유기물의 기원을 살펴보면 Stn. A에서는 marine 

POM과 fish farm POM의 기여가 높았고, Stn. B에서는 marine 

POM과 TP의 기여가 높았으며, Stn. C에서는 TP와 BMA의 

기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기원의 유기물의 영향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적으로 근접해 있지만 서로 다른 퇴적특성을 나타내

고 있는 것은 퇴적유기물의 기원 차이와 더불어 물리환경 및 

이벤트적인 현상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퇴적 형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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